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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FSA, IMF의 독립적인 경고체제 구축 주장    

 □ 영국의 금융감독청(Financial Services Authority)은 각국이 IMF의 글로벌경제에 

대한 경고를 자국의 이익에 비추어 왜곡시키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경고 자체를 

무산시키려고 했던 행동을 비난하며,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함. 

      o FSA의 Turner청장은 ‘금융위기전망 보고서’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IMF가 그동

안 글로벌 금융시스템상의 취약부문에 대해 연속적인 경고를 발표했음에도 불

구하고 희석되어 왔다고 주장함.

      o 이러한 그의 발언은 글로벌 금융시스템 감독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

보고서 발표에 앞서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.

      o 2월 말경에 前 프랑스중앙은행장 주관으로 유로지역 감독체제에 관한 보고서

가 발표될 예정이며, 3월에는 FSA감독청장이 동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할 

예정인데, 이들 보고서는 4월에 개최될 G20회의에 의제로서 제공될 예정임.  

 

   □ 2~3월에 발표될 글로벌 금융감독에 대한 보고서는 국제적 공조체제 강화의 내

용을 담고 있으며, 특히 IMF와 같은 독립기관의 보고서는 경제 강대국의 압력 

없이 사실대로 문제점을 기술하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임. 

      o 과거 IMF의 금융시스템 위기와 관련된 경고는 강대국에 의해서 희석되는 부

문이 많았는데 특히 미국의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IMF의 지적이 많은 부문 희

석되었다고 언급함. 

      o 따라서 향후 개선된 감독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IMF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게 

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정치적 압력으로 부터 벗어나 분석을 객관적으로 작

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될 예정임.  

□ 한편, FSA는 최근의 아이슬란드 은행위기 사태를 예로 들면서 유럽지역내의 국

경간 감독체제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. 

      o 아이슬란드 은행위기가 유럽지역 전역에 퍼지는 시기에 영국의 금융소비자들

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자국의 

감독체제만을 준수하도록 규정됨으로써 손실이 커졌다고 주장함. 

      o 국경간 감독체제 공조 주장은 그동안 유럽연합은 Pan-European 금융 감독체

제가 필요 없다는 영국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면이 있어 주목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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